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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
려 함이라 고전( 5:5)

우리는 종종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들을 때가 있다 사탄에게 내어준다 는 말의 참 뜻은 무. ‘ ’
엇인가?
비록 중죄를 범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훈계하고 용서해 줄 여지는 없
는 것인가?

용서받지 못할 죄

장 절에서 바울은 그들 앞에 분명하게 이 문제를 내놓고 있다 성적인 부도덕 또5 1 . ‘ ’(NIV),
는 단순히 부도덕 이라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포르네이아 이 단어에서 포르노‘ ’(RSV) ( ‘ ’
가 파생되었음 이다)
다음에 오는 문장인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라는 구절은 부도덕의 성질을 가리“ ”
키고 있다 동사 취하다 는 현재 부정사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런 상태가 한 차례 발생한. ‘ ’ ,
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도덕한 사건임을 말해준다 근친상간으로 정의되지 않는.
것으로 보아 그 여자는 계모인 것 같다.
바울의 유대적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관계는 신법 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레위기( ) .神法
장 절은 이를 분명히 금하고 있고 랍비의 전통에 따르면 이런 범죄자는 돌로 치게 되18 8 ,

어 있다.
사태를 훨씬 더 중대하게 하는 것은 장 절에 언급된 이러한 성관계는 이방인 중에라도5 1 , ‘
없는 것이다 라는 인식이다 그보다는 가이오 로마 법학자 법전에 명시된 바와’ . ( . 119~180?)
같이 로마법조차도 그러한 행위를 금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즉 이방. “
세계에서 조차도 이를 용납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 이는 분명히 성도의 도덕성에.”
손상을 주었다.

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 얻어,

고린도 인들은 당시 이방 종교와 철학사상의 영향 그리고 사회의 부도덕성을 본받아 도덕,
적 제약 특히 육체적인 영역을 거부하는 열광적인 방종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들은 육체, .
적인 영역은 중요하지 않게 여겼다.
이 같은 상황에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어라 라는 말은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첫‘ ’ .
째 그의 육신 을 멸하고 둘째 그의 영 은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, ‘ ’ , , ‘ ’ (5:5).
사탄에게 내어 주어라 라는 말은 다소 비유적이며 은유적인 의미로 인식되어야 한다 왜‘ ’ , .



냐하면 문자 그대로 사탄에 내어 준 사람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.
그러나 여기서는 그러한 종말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독교 공동체에서 파문당하면.
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서 쫓겨나 흑암의 권세로 옮겨지는 것이다 골 의 반대 경우( 1:13 ).
이러한 조치가 사탄에게 내어 줌 즉 그의 계속적인 지배 영역인 세상 가운데로 내어주는‘ ’,
것으로 적절하게 묘사되고 있다.
헬라어 원문의 육신은 멸하고 를 죄성은 멸하고 로 번역한 는 육 이라는 단어에 대한‘ ’ ‘ ’ NIV ‘ ’
바울의 종교적 사용법을 올바르게 간파하고 있다 그렇다면 파문의 목적은 범죄자의 생활‘ ’ . ‘
방식 의 파괴였을 것이다’ .
이렇게 이해해야 비로소 육신은 멸하고 라는 개념이 영의 구원 의 적절한 준비 단계가 되‘ ’ ‘ ’
는 것이다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의 영 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중생된 즉 성령 안에서. ‘ ’ , ‘ ’
또는 성령에 따라서 사는 인간을 의미한다 롬‘ ’ ( 8:5~11).
이렇게 그의 육신 의 지향하는 바를 멸하고 흑암의 권세로부터 되찾은 사람은 주 예수의‘ ’ ,
날에 구원받게 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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